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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실습수준을 향상시키고, 개선하여 실습 후에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충청지역 소재 대학 치위생(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수행하였고, 수집된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한 13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766부를 

SPSS/Win18.0을 사용하여 최종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교내ㆍ외 실습경험군은 각각 59.7%, 57.4%이었고, 

실습 장소는 치과대학 병원, 병(의)원급, 보건소 순이었다. 학제의 경우 4년제가 3년제 보다 실습내용, 실습시간, 실습수행 

요인에서 교내 실습만족도가 높았고, 학년이 높을수록 실습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교외 실습만족도는 4년제가 3년제

보다 모든 요인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학년이 높을수록 실습시간과 실습수행 요인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교내ㆍ외 실습경험

에서 실습 경험군이 비경험군에 비해 전공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고, 실습수행, 실습시간, 실습환경, 실습내용 모든 요인이 

전공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ㆍ외 실습교육을 통해 전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

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통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하여 임상실습이 최적의 학습상황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

인 프로그램과 임상실습에 대한 교육지침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A self-administered survey was conducted on dental hygiene students at colleges or universities in 
Chungcheong Province to increase the levels of practice for them and provide basic data that could improve their
major satisfaction after practice. The data was collected from December 2012 to April 2013 and 766 questionnaires, 
except for 13 containing insincere responses, were finally analyzed using SPSS/Win18.0. The on- and off-campus 
practice groups formed 59.7% and 57.4%, respectively. The most frequent place for practice was university dental
hospitals, followed in order by hospitals/clinics and health centers. University students were more satisfied with 
on-campus practice in terms of factors, such as practice contents, practice time, and practice performance than those 
at three-year colleges. The students in the higher grade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 practice time. The university
students were also more satisfied with off-campus practice in terms of all the factors than those at three-year colleges.
The students in higher grade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 practice time and practice performance. The on- or 
off-campus practice group was generally more satisfied with their major than the non-practice group, and each of the
factors-practice performance, practice time, practice environment, and practice contents-significantly affected the major
satisfaction. The results highlight the need to plan and provide satisfactory education based on an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students so that they can take pride in their major through on- and off-campus practice.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guidelines for clinical practice and efficient programs so that clinical 
practice can create the optimal learning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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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

되면서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1]. 

구강건강은 전체 건강의 일부로서 구강건강을 제외한 건

강은 완전한 건강이라고 볼 수 없다. 최근 들어 만족스러

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구강건강과 기능은 더욱 중요

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기대가 높

아짐에 따라 국민들은 양질의 치과 의료서비스를 요구하

고 있다[1,2]. 이처럼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

휘하기 위한 전문지식과 업무 수행능력을 모두 겸비한 

전문인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더욱더 요구되고 있

으며, 업무범위 또한 세분ㆍ전문화 되고 있다[2-4].

치과위생사는 예방처치 및 진료협조 업무를 비롯하여 

구강질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치과의료 기

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구강관리의 관심 증가와 구강

보건활동 등을 통해 그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는 구강건

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 전문직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능력 있는 치과

위생사를 배출해야 할 책임이 있다[2,5].

각 대학의 교육과정은 시설 및 교수진의 구성요건에 

의하여 교육내용이 해당분야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각 교과목들의 

임상현장에서의 역할과 국가시험간의 관련성을 조사한 

황[6]은 치위생과 교육과정을 기초분야, 예방공중분야, 

임상분야, 교육연구분야로 구분하였다. 국가시험원에서 

제시한 국가고시 관련 교과목 중 기초분야의 교과목은 

임상현장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하

고, 예방공중분야의 교과목은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스켈링, 불소도포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며, 임상분야는 

진료협력자로서 진료보조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1991년과 2001년 동안에 국가고시의 개정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다수의 과목을 국가시험과목으로 확대함

으로써 대학 교육과정과 임상실무 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였다[7].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치과진료의 전반적인 과정과 

업무내용을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제 사

이에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론으로 얻은 지식이 

현장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8,9]. 

또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이 없으면 효

과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힘들므로 현장에서 요구하

는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자신의 

직업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10]. 

특히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자신이 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재학 중에 교육은 전문지식 

및 직업에 대한 프로정신은 물론 현장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자질과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

이다[11,12]. 그러나 전문직 교육을 통하여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이론교육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므

로 이와 같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현장에서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학

생들의 교내ㆍ외 임상실습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

득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의 다양한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2,13].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환자

를 직접 접해보는 임상실습은 치위생 교육에 있어서 필수

적 교육과정이다[14]. 치과위생사로서의 역할 습득, 이론 

학습에 대한 이해력 증진, 병원의 분위기 등을 경험함으로

써 치과진료보조 및 환자대처 등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15]. 그리고 체험을 통해 이론

만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을 현장에서의 기술적인 부분들

과 통합시켜 이해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없는 경우 그 해

결을 위해 지적받은 부분들을 보완, 노력함으로써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즉 이론으로 얻은 지식이 현장에서 효과적

으로 적용될 때 그 기능이 좀 더 발휘될 수 있다[5].

교내ㆍ외 실습교육을 통하여 전공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갖도록 지도해야 하지만 각 실습기관과 실습 

담당자 간의 차이가 다양하며, 실습현장이 완전히 통제

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과 경험

부족에 직면하게 되며 이로 인한 불안감, 스트레스, 자신

감 위축은 전공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14,16]. 임상실습에서의 경험은 실습 후 학생들의 가치관

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잘못된 선입견들은 업무를 수

행하는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전공에 대한 흥미 감소, 

학업 저하 등으로 학과에 대한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

[17]. 따라서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실습교육을 계획

하고, 실시하여 최적의 실습상황이 될 수 있도록 임상실

습의 내용들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

을 실제 임상 현장에서 올바르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능

력을 배양시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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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14]의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

에게 원활한 실습교육을 실시해줄 수 있는 노력이 뒷받

침되어져야 한다고 보고하였고, 양[15]의 연구에서는 체

계적인 실습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임상실습 교육프로그램

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박[19]의 연구에서 임

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는 유의한 관계에 있다고 보

고하였고, 이와 김[20]은 임상실습 후 이론과 실제의 차

이, 이상과 현실의 차이로 인한 전공 선택 및 정체성의 

혼란 등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강[2]은 임상실습만족도가 전문직으로의 자아개념 형성

과 업무수행능력, 직무만족도, 문제해결 등에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교내ㆍ외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

도를 파악하여 향후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실습수준을 

향상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조사

하여 실습 전 보다 실습 후에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과 교내ㆍ외 실습만족도

를 높일 수 있는 임상실습에 관한 교육지침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충정지역 소재 대학(3년제; 6개교, 4년제; 6개교) 치위

생(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4

월까지 해당 학과에 협조를 구한 뒤, 무선으로 900부(3년

제; 500부, 4년제;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

된 설문지(3년제; 431부, 4년제; 348부) 중 불성실하게 응

답한 자료 13부를 제외한 분석 가능한 766부(3년제; 424

부, 4년제; 342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2 측정도구

설문 문항은 강[2]의 연구와 김과 고[21]의 연구에서 사

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하였

다. 조사도구의 구성 내용은 일반적 특성 2문항, 교내ㆍ외 

실습경험 3문항, 실습만족도 14문항, 전공만족도 12문항,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

도에 관한 항목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실습만족

도와 전공만족도의 신뢰도 검사 결과, 실습만족도는 .85

2～.864, 전공만족도는 .855～.866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채택되었다[Table 1, Table 2].

[Table 1]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practice 
satisfaction

Question Contents Environment Time Performed

Practice time properly .842

Practice time amount .812

Preparing properly .611

Help to learn .607

Absolute necessity .791

Help perform the role .776

Cause interest .594

Help in confidence .516

Students may fit .796

Select preferred places .787

Various examples .518

Applied learning .751

Apply knowledge .690

Focus on training .594

Cronbach's α .864 .861 .857 .852

[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major 
satisfaction 

Question Lecture  Major  Facility Department 

Aptitude match .883

No regret theory .837

Interested in curriculum .754

Facilities meet .861

Comfortable facilities .825

Excellent facilities .821

Teaching how satisfied .827

Use media appropriate .790

Contents readily explained .768

Social life with glass .849

Popular science .802

Pride that .757

Cronbach's α .855 .866 .861 .861

2.3 분석방법

회수된 자료는 SPSS/Win18.0을 이용하여 자료분석의 

목적에 따라 전산 처리하였다. 먼저, 실습만족과 전공만

족의 동질적인 특성을 찾는 차원분류를 위해 요인 분석

(factor analysis)과 요인화된 속성들의 내적 일관성을 알

아보기 위해 신뢰도 검증(Cronbach’s α)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교내ㆍ외 실습경험은 빈도분석을 실시하

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내ㆍ외 실습만족도와 전공

만족도, 교내ㆍ외 실습경험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독립적 

그룹 t-검증(Independent Group t-test)과 일원변량

(One-way ANOVA)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간의 차

이가 있는 경우 차이 검증을 위하여 사후검증(Scheff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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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을 실시하였다. 실습만족도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인 특성

연구 대상자는 3년제가 55.4%, 4년제 44.6%로 3년제

가 많았으며, 학년은 3학년이 51.8%, 2학년 20.2%, 1학년 

14.8%, 4학년 13.2% 순이었다[Table 3].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Item Division N %

Educational system 
3 years 424 55.4

4 years 342 44.6

Grade

Grade 1 113 14.8

Grade 2 155 20.2

Garde 3 397 51.8

Garde 4 101 13.2

by frequency analysis

3.2 교내ㆍ외 실습경험도

교내ㆍ외 실습경험에서 교내 실습 경험군이 59.7%, 교

외 실습 경험군은 57.4%이었고, 실습 장소는 치과대학 

병원이 31.9%, 병원급, 의원급 치과 각 31.2%, 보건소 

5.7%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Practice experience in a intramural suburban
Item Division N %

Intramural practice
Experience 457 59.7

Non experience 309 40.3

Suburban practice
Experience 440 57.4

Non experience 326 42.6

Place of practice

Dental university hospital 203 31.9

Dental hospitals 199 31.2

Dental clinics 199 31.2

Public health center  36  5.7

by frequency analysis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내 실습만족도 차이

학제와 학년에 따른 교내 실습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학제의 경우 실습만족 요인 중 실습내용과 실습시

간, 실습수행에서, 학년은 실습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05), 실습내용, 실

습시간, 실습수행 모두 4년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의 경우 사후검증(Scheffe test) 결과, 실습시간에서 

4학년이 1학년, 2학년, 3학년보다 높아 학년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학년이 높을

수록 실습내용, 실습환경, 실습수행 요인 역시 다소 만족

도가 높았다[Table 5].

[Table 5] Intramural practice satisfaction Mean±SD  

Item Division  N
Intramural practice

Contents Environment Hours Performed

Educational

system

3 years 318 3.47±0.62 3.51±0.67 3.20±0.91 3.67±0.67

4 years 139 3.72±0.54 3.62±0.60 3.63±0.66 3.84±0.58

t -3.59(.000) -1.73(.083) -5.49(.000) -2.82(.041)

Grade 

Grade1Ⅰ   3 3.75±0.65 3.45±0.68 3.04±0.94 3.63±0.75

Grade2Ⅱ  48 3.82±0.80 3.60±0.58 3.55±0.50 3.79±0.74

Grade3Ⅲ 329 3.88±0.38 3.71±0.80 3.57±0.67 3.83±0.55

Grade4
Ⅳ
 77 3.92±0.50 3.75±0.90 3.87±0.82 4.01±0.72

F 1.96(.101) 1.75(.138) 12.85(.000) 2.21(.058)

Scheffé ­  ­  Ⅳ>ⅠⅡⅢ   ­

by t-test, one-way ANOVA, p<0.05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외 실습만족도 차이

학제와 학년에 따른 교외 실습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학제의 경우 실습내용,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습수

행 모두에서, 학년에 따라서는 실습시간과 실습수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p<.05), 4년제가 3년제보다 실습만족 모든 요인에서 만

족도가 높았다. 학년의 경우 사후검증(Scheffe test) 결과, 

실습시간에서 4학년과 3학년, 2학년이 1학년보다 만족도

가 높았으며, 집단간의 차이는 없었으나 실습수행도 학

년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나 학년이 높을수록 실습내용, 실습환경 요인 역시 다소 

만족도가 높았다[Table 6].

[Table 6] Suburban practice satisfaction Mean±SD  

Item Division   N
Suburban practice

Contents Environment Hours Performed

Educational

system

3 years  317 3.72±0.62 3.57±0.73 3.29±0.91 3.73±0.74

4 years  123 3.92±0.48 3.75±0.55 3.71±0.61 3.88±0.54

t -2.79(.007) -3.12(.002) -4.31(.000) -2.04(.042)

Grade 

Grade1
Ⅰ
 23 3.82±0.50 3.53±0.73 3.18±0.93 3.67±0.77

Grade2
Ⅱ
 22 3.84±0.64 3.63±0.58 3.61±0.63 3.86±0.55

Grade3
Ⅲ
295 3.93±0.49 3.75±0.50 3.69±0.52 3.88±0.52

Grade4
Ⅳ
100 4.06±0.41 3.78±0.44 3.84±0.59 3.94±0.41

F 1.53(.207) 1.41(.240) 10.69(.000) 2.93(.021)

Scheffé ­ ­ ⅣⅢⅡ>Ⅰ -

by t-test, one-way ANOVA,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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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학제와 학년에 따른 전공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학제의 경우 시설만족에서, 학년은 전공만족도 모든 요

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p<.05), 3년제가 4년제보다 높았으며, 학년의 경우 사

후검증(Scheffe test) 결과, 강의만족과 시설만족은 1학

년, 2학년, 3학년이 4학년보다 높았고, 전공만족은 1학년

이 3학년, 4학년보다, 2학년이 3학년 보다 높았으며, 학과

만족은 1학년이 3학년, 4학년보다 높아 학년이 낮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았다[Table 7].

[Table 7] Major satisfaction by general feature 
          Mean±SD  

Item Division  N
Major satisfaction

 Lecture Major Facility Department

Educational

system

3 years 318 3.76±0.57 3.47±0.77 3.85±0.69 4.03±0.66

4 years 139 3.74±0.69 3.55±0.77 3.72±0.91 4.09±0.67

   t .69(.486) -1.43(.154) 2.64(.008) -1.31(.190)

Grade 

Grade1Ⅰ 113 3.84±0.55 3.79±0.68 3.87±0.69 4.27±0.61

Grade2
Ⅱ
155 3.75±0.65 3.60±0.77 3.81±0.83 4.11±0.60

Grade3
Ⅲ
397 3.72±0.59 3.40±0.77 3.72±0.75 3.99±0.68

Grade4Ⅳ 101 3.61±0.79 3.38±0.83 3.44±0.98 3.91±0.69

   F 6.73(.000) 12.23(.000) 16.79(.000) 9.25(.000)

Scheffé ⅠⅡⅢ> Ⅳ
Ⅰ>Ⅲ Ⅳ

Ⅱ>Ⅲ 
ⅠⅡⅢ> Ⅳ Ⅰ>Ⅲ Ⅳ

by t-test, one-way ANOVA, p<0.05

3.6 교내ㆍ외 실습경험에 따른 전공만족도

교내ㆍ외 실습경험에 따라 전반적으로 실습 경험군이 

비경험군에 비해 전공만족도가 높았는데, 교내실습 경험

에서는 전공만족, 교외실습 경험에서는 강의만족, 전공만

족, 학과만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모두 실습 경험군이 비경험군보다 만족

도 높았다[Table 8].

[Table 8] Major satisfaction by practice experience of
the intramural and suburbs Mean±SD

Item     Division N
Major satisfaction

 Lecture Major Facility Department

Intramural

practice

Yes 457 3.77±0.62 3.64±0.71 3.78±0.82 4.03±0.59

No 309 3.73±0.64 3.39±0.79 3.74±0.85 3.99±0.69

t .81(.416) 3.36(.000) .47(.638) .37(.712)

Suburban 

practice

Yes 440 3.79±0.64 3.69±0.77 3.79±0.85 4.12±0.62

No 326 3.62±0.62 3.44±0.76 3.75±0.83 4.02±0.67

t 2.17(.031) 3.35(.000) .47(.684) 2.73(.007)

by t-test, p<0.05

3.7 실습만족도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내ㆍ외 실습만족의 실습수행(β=.328), 실습시간(β

=.229), 실습환경(β=.155), 실습내용(β=.177) 모든 요인이 

전공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전공만족 전체변량의 약 52.6%를 설

명해 주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습내용은 

전공만족(β=.181),  학과만족(β=.171),  강의만족(β=.135) 

요인에, 실습환경은 강의만족(β=.158), 전공만족(β=.142), 

시설만족(β=.131) 요인에, 실습시간은 시설만족(β=.327), 

강의만족(β=.264) 요인에, 실습수행은 학과만족(β=.333), 

전공만족(β=.290),  강의만족(β=.207), 시설만족(β=.206) 

모든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각각 전공만족 전체 변량의 강의만족 38.5%, 

전공만족 29.3%, 시설만족 37.9%, 학과만족 29.0%를 설

명해주고 있다[Table 9].

[Table 9] Influence satisfaction of practice on the 
major satisfaction   

Practice

 satisfaction

Major satisfaction

 Lecture Major Facility Department Total

B(Beta) B(Beta) B(Beta) B(Beta) B(Beta)

Contents
.160

(.135
***
)

.262

(.181
***
)

.120

(.077)

.216

(.171
***
)

.190

(.177
***
)

Environment
.167

(.158
***
)

.182

(.142
**
)

.181

(.131
**
)

.058

(.051)

.147

(.155
***
)

Time
.264

(.264***)

.042

(.039)

.378

(.327***)

.078

(.083)

.184

(.229***)

Performed
.226

(.207***)

.384

(.290***)

.294

(.206***)

.386

(.333***)

.322

(.328***)

R² .385 .293 .379 .290 .526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p<0.001 ** p<0.01  

4. 고찰

최근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치과진

료는 더욱 전문화되고 있으며, 치과위생사에게 보다 다

양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서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임상과의 연계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현장적응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현장적응력은 산업

체에서 요구하는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전공에 대한 

만족을 통해 자기 직업에 대한 개발이나 자아성장을 꾸

준히 해나갈 수 있는 개념으로 현장적응력이 높은 학생

은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전공분야로의 취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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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으며, 자신의 직업경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학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8,22]. 이처

럼 임상실습 교육은 모든 교과의 통합체로서 강의실의 

이론교육을 보충ㆍ통합하고, 활용하여 기본이론의 원리

를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전문적 가치를 습득하는 중

요한 계기로 자신의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기준과 일치

한다면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높을 것이다[13,14].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실습수준

을 향상시키고, 개선하여 실습 후에 전공에 대한 만족도

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교내ㆍ외 

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를 분석 검토하였다. 

교내임상실습은 학기 중 학교내에서 진행되는 실습으

로 임상실습교과와 관련된 이론적 지식과 실기능력을 통

합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초적인 부분에서 전문적인 

부분까지 다양한 내용의 실습이 진행된다. 그러나 지금

까지의 치위생(학)과 실습교과목 관련 연구는 교외실습

관련 만족도와 스트레스 관련 연구가 대부분이며, 교내

에서 진행되는 실습교과목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본 연구에서 교내 실습만족도 요인 중, 학제의 경우 실

습내용, 실습시간, 실습수행에서, 학년의 경우 실습시간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4년제가 3년제 

보다, 학년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교내에서 진행

되는 임상전단계실습 교과목의 만족도를 조사한 장 등

[23]의 연구에서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4.29점, 실습

운영은 3.30점으로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실습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간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백 등[24]의 연구에서도 타 

하부영역인 임상실습지도(3.46), 환경(3.31), 평가(3.23) 

및 시간(3.16) 등에 비해 실습내용(3.49)에 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실습시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

호학생을 대상으로 박과 이[25]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환경영역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백 등[24]의 연구와

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교내임상실습에 관한 장

과 김[26]의 연구에서는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

으나 실습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장과 김

[26]의 연구에서는 치과경험이 있는 학생이 교내임상실

습에서 긍정적인 참여태도를 보였고, 실습 평가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치과경험에 의한 익숙함과 

자신감, 사전지식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김과 가

[27]는 역할 체험을 통한 학습경험은 단순히 새로운 정보

나 지식을 얻는 수준을 뛰어넘어 그 대상을 새롭게 이해

함으로써 사고의 지평을 확장하는 기회가 된다고 보고하

였다. 이처럼 교내임상실습의 경우 최소한의 임상과목을 

이수한 2학년 초반에 시행되는 실습인 관계로 저학년의 

경우 임상실습을 처음 경험하거나 다양한 상황을 파악하

지 못하기 때문에 실습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

하여 소극적인 태도로 실습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실습

내용에 대한 이해부족, 낯선 기구와 기자재의 사용, 이론

적인 지식부족, 실습운영의 부적절성에 대한 두려움 등

으로 인해 실습에 불만족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3년제의 경우 단기간에 교육과정을 마쳐야 

하므로 실습시간이 부족할 것이며, 3년제를 대상으로 임

상실습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장 등[23]의 연구

에서도 기구재료와 1:50으로 진행되는 과다인원으로 인

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점차적

인 기자재의 보완 및 확충과 과다인원으로 진행되는 실

습수업의 경우 분반수업진행, 교수 수의 확대, 시수의 분

배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내임상실습 운영 

시 임상현장에서 사용되는 최신의 의료장비와 기자재 확

충, 충분한 실습시간의 확보, 소규모 실습 운영, 실습의 

다양성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실감 있고 흥미로

운 내용으로 실습을 구성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개발, 적용하여 학생들의 긍정적인 실습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외임상실습은 한정된 교내실습만으로는 치과위생

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므로 학교

에서 습득한 이론 및 실습관련 지식을 종합병원, 개인병

원, 보건소 등의 임상현장에서 전반적인 진료사항을 경

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방학기간이나 학

기 중에 진행된다[26]. 본 연구에서 교외 실습만족 요인 

중, 학제의 경우 실습내용,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습수행 

모두에서, 학년에 따라서는 실습시간과 실습수행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4년제가 3년제보다, 학

년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학제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관한 구와 임

[28]의 연구에서 4년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는 

5점척도에서 3.17점으로 3년제 간호대학생의 2.86점보다 

높았고, 한[29]의 연구에서도 4년제 간호대학생의 경우 3

년제 간호대학생보다 임상실습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

였으며, 본 연구결과와 일관되었다. 구와 임[28]의 연구와 

선행연구[29,30]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실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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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었고, 가장 낮은 영역은 실습시간이었다. 이는 3년제

의 경우 단기간에 교육과정을 마쳐야 하므로 일부 분야

의 실습시간 부족에서 기인하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실

습환경의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실습기관에 따른 

환경적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다. 임상실습의 질적 향상

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과정을 체계

적으로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하며, 실습환경은 실습만족을 이루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임상실습목표와 교육과정을 따르면서 학생 편의를 도모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제별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관한 구와 임[28]의 연구에

서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임상실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

는데 이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임상실습 경험이 쌓이고, 

이에 따라 적응과 만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황[31]은 현장실습 시 가장 힘든 점은 낯선 기구나 장비 

조작의 어려움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느낀 이유는 교내실

습에서 기자재 및 환경이 일반병원 수준으로 다양하게 

확보되지 않은 결과라고 보고하였다. 학교에서는 임상현

장에서 사용되는 최신의 기자재를 확충하고, 실습내용의 

재구성, 효율적인 교수지도방법 등의 개발이 필요할 것

이다. 김[32]은 임상실습 시간 수가 많을 때, 실습의 기회

가 다양할 때, 교통의 편리성 등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장과 김[26]의 연구에서는 실습내용

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평가에 관한 만족도가 낮았

다고 보고하였다. 양[33]은 임상실습평가의 불만족 요인

으로 평가기준에 대한 객관성이 없는 것과 각 진료 과의 

평가기준을 알 수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불만족의 요인이

라고 보고하였다. 현장임상실습의 적극적인 참여태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질 높은 실습지를 발굴하

고, 학생과 산업체의 요구분석을 반영한 후 실습지를 배

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장임상실습이 학교와 실습기

관의 협의를 통해 표준화된 방법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실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대학병원 및 치

과병(의)원에서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기준을 학생들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학제의 경우 시설만족, 학

년의 경우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고, 3년제가 4년제보다 높았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만

족도가 높았다. 3, 4년제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포함한 

김 등[34]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평균 3.51점이었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5]에서는 3.44점이

었으며, 구와 임[28]의 연구에서 4년제 간호대학생의 전

공만족도는 3.11점으로 3년제 간호대학생의 3.01점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김

[36]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공만족도가 낮아짐을 보고

하였고, 이[37]의 연구에서는 고학년보다 저학년의 전공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학제와 

학년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교내ㆍ외 실습경험에 따라 전반적으로 

실습 경험군이 비경험군에 비해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이 등[38]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전 전공취업을 희망한 

학생이 82.7%에서 임상실습 후 92.2%로 증가하였고, 임

상실습이 전공취업 여부와 취업기관과 분야 등 진로결정

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Christie 등[39]의 

연구, 실습교육과 진로선택에 대한 타 분야의 연구와 일

맥상통하였다[40,41]. 학제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

도에 관한 구와 임[28]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임상실

습만족도와 중등도의 순 상관관계에 있었고, 이는 전공

만족도가 높은 경우 전공과 관련된 임상실습분야에 더욱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스스로의 만족도가 높았

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관해 조사한 문과 이[35]의 연구에서 간호사 업무를 수행

하는 임상실습은 미래 간호사로서의 활동분야에 대해 구

체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 임상실습에 적극적으

로 임하면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

였다. 성[42]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유의한 관계에 있으며, 간호학생

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임상실습 만족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공

통적인 결과는 임상실습 또는 교육실습이 매우 중요한 

경험이지만 실습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진

로의식에 긍정ㆍ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교내ㆍ외 실습만족의 실습수행(β=.328), 

실습시간(β=.229), 실습환경(β=.155), 실습내용(β=.177) 

모든 요인이 전공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43]의 연구에서 교내실습이 진로만족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보고하였고, 정과 이[44]의 

연구에서도 임상실습만족도 즉 실습교과, 실습내용, 실습

지도,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습평가의 만족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박과 이[45], 장과 송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1호, 2014

6800

[46]의 연구에서도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임상

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에 임하는 태도가 적극적이

고, 긍정적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임상실습은 실무와 현장 적응능력, 실질적인 의료기술

의 습득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임상실습교육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사전 프로그램 강화, 임상실습 

교육방법 개선, 학습한 이론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응

용할 수 있도록 실습환경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론을 실

제로 경험하고 통합해 볼 수 있는 실습장소가 제공되어

져야 하고,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인적자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학교와 의료기관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상호 기대하는 역

할과 책임을 확인하며 그 범위 내에서 서로 상부상조하

는 협의체 성과 운영이 이루어질 때 임상실습 만족도는 

증대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

진 조사이므로 전체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조사 결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상자의 임상실습기관에 

따른 만족도를 반영하지 못했고, 실습경험은 있지만 동

일한 실습기간이나 일정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이 아니

라는 점도 반영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를 통하여 실습만

족도과 전공만족도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항목별 요인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며, 실제적인 실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습내용, 평가방식, 지도방식에 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제시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현

실적이고, 표준화된 실습 메뉴얼 및 평가지표 개발이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실습수준을 향상시

키고, 개선하여 실습 후에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

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충청지역 소재 대학 

치위생(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

지 수행하였고, 수집된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한 13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766부를 SPSS/Win18.0을 사용하여 최

종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교내ㆍ외 실습경험군은 각각 59.7%, 57.4%이었고, 실

습 장소는 치과대학 병원, 병(의)원급, 보건소 순이었다. 

학제의 경우 4년제가 3년제 보다 실습내용, 실습시간, 실

습수행 요인에서 교내 실습만족도가 높았고, 학년이 높

을수록 실습시간 요인에서 교내 실습만족도가 높았다. 

교외 실습만족도는 4년제가 3년제보다 모든 요인에서 만

족도가 높았고, 학년이 높을수록 실습시간과 실습수행 

요인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교내ㆍ외 실습경험에서 실습 

경험군이 비경험군에 비해 전공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

았고, 실습수행, 실습시간, 실습환경, 실습내용 모든 요인

이 전공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ㆍ외 실습교육을 통해 전공에 대한 자부심을 가

질 수 있도록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통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하여 임상실습이 최적의 

학습상황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프로그램과 임상실습

에 대한 교육지침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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